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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시는 하굣길에 주변 이웃들의 집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떤 집에는 창문 안쪽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짖어대는 개가 살았고, 또 어떤 집에는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이 있었죠.

그리고 뱅크스 선생님의 집도 있었어요. 록시는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뱅크스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어요. 

록시는 뱅크스 선생님이 현관 앞 의자에 앉아 계실 
때마다 항상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뱅크스 선생님은 

항상 친절하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현관 앞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집도 왠지 조용해 보였어요. 뱅크스 

선생님네 고양이 체스터도 보이지 않았어요.
록시는 뱅크스 선생님이 편찮으시다는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러 매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록시는 마음이 아팠어요. 록시는 뱅크스 
선생님을 위해 무언가 친절한 일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록시는 주변을 둘러보다 벌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록시는 집으로 달려가서 정원에서 장미 한 송이를 땄어요. 
그러고는 다시 뱅크스 선생님 댁으로 가서 현관 앞에 장미를 
놓아두었어요.

다음날에는 해바라기를 뱅크스 선생님의 의자에 올려 
두었어요. 그다음 날엔 현관문 앞에 데이지 꽃을 두었죠. 록시는 
2주 동안 매일 뱅크스 선생님을 위해 꽃을 한 송이씩 갖다 
두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메리 브렌츨리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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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록시는 뱅크스 선생님이 
현관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선생님은 꽃 몇 
송이를 들고 계셨어요.

“록시, 이 아름다운 꽃들 좀 보렴. 누가 나를 
위해 꽃을 두고 갔구나. 매일 병원에 갔다 오면 
항상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어.” 뱅크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록시는 싱긋 웃음을 지었어요.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뱅크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누구였든 
그 사람에게 고�다고 말해 주고 싶어.”

“아마 선생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랬을 
거예요!” 록시가 말했어요.

“사실 매일 새로운 꽃을 보는 일이 정말 
기다려졌단다. 첫 번째 꽃은 현관 앞에 있었어.” 
뱅크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네 고양이가 꽃을 두었을까요?” 
록시가 말했어요.

“체스터는 깜짝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꽃을 
준 적은 없어.” 뱅크스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러면 
내 의자에 있던 꽃은 누가 놓고 갔을까?”

“저 아래 사는 강아지가 그랬을까요?” 록시는 더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현관문 앞에 있던 것은?”
“다람쥐?”
“�소사.” 뱅크스 선생님이 웃음을 

터트리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동물이 그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는걸! 그래도 꽃 덕분에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단다.”

록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록시는 뱅크스 선생님이 다시 

웃으시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을


